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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검정교과서 “과학” 및

 “지구과학” 검토

양승영

(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새로 출간된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6책,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 교과서 각각 3책

씩 검토한 결과를 발표한다. 

내용 검토의 대상은 본인의 전공영역과 관계된 지질학과 특히 고생물학 영역에 한정하

였다. 검토 결과 대체로 다음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다. 

1) 이제까지의 교과서와 대조적으로 화려한 천연색 그림이 많다는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2) 시대연대 표기 숫자가 같은 교과서 내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자주 눈에 띤다.

3) 문장 표현이 모순된 것들이 발견된다.

4) 화석 사진이 출처불명의 외국산의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

5) 노두 사진 역시 출처불명의 외국산의 것들을 보여준다.

6) 그림 표시가 잘못된 것들이 눈에 띤다.

7) 탐구 실험 내용이 실제로 시간만을 소비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교과서는 편집 체제나 화려함보다도 올바른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

금까지 매번 새로운 교과서가 출간될 때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으나 시정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저자의 무성의와 무지 외에 다른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내용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검정과정을 거치는데도 시정되지 않음은 교과서 검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시간의 검정으로 검정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검정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즉 검정에 참여해야 할 인사들은 거의 저자로 참여함으로써 제외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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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검정에는 교과서에 무관심한 인사들이 차출되어 참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정위원에게 저자 못지않은 충분한 보상을 주고 검정 실명제를 도입하

여 검정위원이 책임지고 세심하게 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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